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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도서관 내외부 환경에 미친 파장에 주목하고,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도서관계의 대응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가늠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 뉴스의 보도 양상과 주요 이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을 파악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수집된 뉴스보도 1,852건과 도서관 관련 트윗 227,983건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한 결과,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 전자책 대출의 증가, 온라인 서비스 및 사서에 대한 기대감 향상, 도서관 공간 요구의 재조명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언택트(비대면) 상황에서 제공된 도서관 서비스들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장서,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정리함으로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언택트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미디어 분석, 텍스트 마이닝

ABSTRACT : This study noted the recent impact of Coronavirus Disease-19 (Corona 19)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library, and investigated the libraries’ response activities. In addition, related issues 

on news media and social media were detected based on text mining techniques to engage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library. Key issues were derived from 1,852 news reports on the library 

related to the Corona 19 situation and 227,983 tweets related to the library during the Corona 19 epidemic. 

Through this, implications were derived: prolonged ‘Untact’ situations, increased e-book lending, 

improved expectations for online services and librarians, and re-conceptualized library space.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future services was discussed by selecting representative examples of library services 

provided in the non-face-to-face (untact) situation and dividing them into books, services, and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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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는 비말(침발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일에 이르는 잠복기(평균 4~7일)까지 고려할 때, 

전파 경로 및 환자, 접촉자 관리가 쉽지 않아 현재(2020년 8월)까지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질병관

리본부 2020).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는 전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초 발원지와 근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밀집이 이루어지는 밀폐 공간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서관은 대표적인 다중밀집시설로서 철처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다. 이에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월말부터 도서관계에서도 여러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일제히 임시 휴관에 돌입하였으며, 이용자 방문이 제한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의 발 빠르고 능동적인 대응 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서 

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공중의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라는 근본적인 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응 활동을 이어가거나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 사항이나 활동 근거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도서관계 대응 활동의 방향

성을 점검하고 대체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단기간의 도서관 내외부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이용자 요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디어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미디어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뉴스보도는 현상을 보다 대중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주요 사회 의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김상미 2020). 소셜미디

어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활동과 개인 참여의 장으로 오늘날 대표적인 여론형성

의 기능을 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이새미, 유승의, 안순재 2020). 

이에 본 연구는 뉴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서관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가늠하고, 현장의 

대응 활동에 기반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도서관들이 제공한 

다양한 대체 서비스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장서,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른바 ‘바이러스 뉴노멀’ 시대에서 도서관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변화와 사회적 역할 

수행의 형태 변화에 대한 소고로, ‘언택트’ 시대의 도서관 환경 내외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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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져온 특징적인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도서관계의 대응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후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가늠하기 위하여 뉴스미

디어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고).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 첫 보도된 시점부터 도서관과 관련한 뉴스의 

보도 양상과 주요 이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을 살펴보았

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

보았다. 

구체적인 이슈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관련 미디어를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각각 온라인 뉴스 기사와 트위터 메시지로, 수집된 자료 중 관련이 적은 자료를 필터링하거나 

전체 원문 중 주요 본문이나 제목, 태그 등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후 형태소 

및 개체명을 인식하는 언어 분석 과정을 거쳐 선별된 본문 내용으로부터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계열 기반 주요 이슈 탐지 및 트래킹(TDT: Topic Detection and Tracking) 등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소셜미디어 내 이용자 반응(feedback) 지수가 높은 이슈를 포착, 이용자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미디어 이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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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학계에서도 감염병 상황, 혹은 사회

적 재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기관 차원의 재난

대응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는데(방준필 1998; 김포옥 2006; 이귀복 2012; 전창호 

2014; 현혜원 2014; 이정수 외 2016; 이상백 2019), 이들 연구는 주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풍수해, 침수피해, 화재 등)에 따른 대응 과제와 계획 수립에 그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최근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슈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들과 구별

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김성원(2020)은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보

를 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을 정리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기본원칙과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류영호(2020a; 2020b)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도서관계의 대응을 현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관계 기관 및 이용자와

의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를 강조하였다. Lee와 Hollister(2020)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도래와 이로 인한 온라인 연구환경에 주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인터넷 기반 연구 환경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고찰하고 두 가지 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해당 

이슈들에 관한 실제적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장우권(2020)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지서비스 유형, 공지서비스 내용, 기타 서비스 내용으로 구분하

여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도서관 휴관시에도 중단없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인적자원이 활용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유혜은 외(2020)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대학도서관

들이 제공한 학술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감염병 위기 정보 수준에 따라 대학도서관계의 

대응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대응 시 

고려할 만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미숙, 이재윤, 이승욱(2020)은 영등포구립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사례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들을 소개하였다. 해당 

기관의 휴관이 결정된 이후 기존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에서부터 스마트도서관, 웹사이트, 영상콘

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서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방식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이 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도서관 대체 서비스 사례들을 중심으로 환경 변화

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대응 현황 분석과 더불어 변화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주로 회자되는 

이슈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도서관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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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분석

1. 코로나19 팬데믹과 언택트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특정 수산물 시장 관련 폐렴환자 27명을 보고하였다. 

새로운 감염병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지정하였다(현정희 외 2020).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단계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었으며, 질병관리

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1월 27일 위기단계가 ‘경계’로 다시 상향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정부의 전 부처가 협력 대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월 22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되어 현재까지 시스템 기반의 국내 확진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의 이러한 대응체계

는 매우 선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 또한 팬데믹 선언 이전인 2월 22일 전후로 

임시휴관을 진행하는 등 매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그림 2> 참고).

<그림 2> 국내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선포 현황

한국의 진단키트와 승차진료소(일명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신속한 대응 체계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기반 감염경로 및 환진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도한 ‘공적 마스크 제도(2020.03.05~2020.05.30)’ 또한 초기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

만 국민건강보험과 전산화를 기저로 비용 절약 효과를 가져온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명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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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며,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사후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생활수칙으로서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해진다(강철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언택트(untact)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이 등장했다(배영임, 신혜리 2020). 언택트는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단어(매일경제용어사전 2020)로, 주로 키오스크, VR 쇼핑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상품 거래 마케팅 또는 그러한 소비 경향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를 함축하는 용어로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은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원격진료 

등을 통해 언택트 서비스를 실험 중이다(<표 1> 참조). 

구분 개요 플랫폼

재택근무
- 통신회사(SK텔레콤, KT 등)와 IT 기업(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등)을 선두로 재택근무 추진

ZOOM. Google Meet, 

MS팀즈, Remote Meeting, 

Webex, TeamViewer

온라인 개학
- 4월 9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개학

(4월 20일 540만 명 전원 온라인 개학)

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네이버 밴드, 위두랑, 리로스쿨

원격 의료

- 2월 24일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특례 인정(보건의료기본법 근거)

- 6월 말까지 5,800곳 참여, 진료건수 43,8000건(보건복지부)

메디히어, 굿닥, 코로나119

* 자료 출처: 배영임, 신혜리(2020) 재구성 

<표 1> 언택트 서비스 사례

2. 국내 도서관계 대응 현황 

도서관은 대표적인 다중 ‘밀집’ 이용 시설이자 ‘밀폐’ 시설이며, 다수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은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을 제공함에 따라 ‘밀접’시설에도 해당하는 ‘3밀’ 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방문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전염과 확산이 쉬운 공간이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따라야 할 세부지침에 대해 자세히 고시하고 있으며,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의 

제한을 두어 이용자 집중을 방지하거나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을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국내 도서관계 대응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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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에 돌입하면서 문체부 주도의 대응 지침이 수립되었고, ‘심각’ 단계로 상향

되면서 개별 공공도서관들의 임시 휴관 및 비대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도서관정책기획단은 도서

관 휴관 상황 및 제공 서비스 현황과 해외 도서관계의 대응 방안을 조사하여 현장과 공유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김성원 2020). 한국도서관협회 또한 3월 24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도서관계 입장’ 표명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도서관 서비스 강제 금지와 

비정규직원 급여 보장, 전자책 확대 보급,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재난대비 방역장비 마련을 

요구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0).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선제적 대응 방식은 모범 사례가 

되어 해외 도서관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2020). 

위기경보 수준 도서관계 대응 현황 선포일시 비고

관심/주의 - 감염병 확산 동향 주시
2020.1.8

2020.1.20

지자체, 

개별 도서관 차원 대응

경계

- 도서관정책기획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비 공공(작은) 도서관 대응 지침 수립

- 현장: 소독 및 방역 강화, 예방행동수칙 배너 설치, 개인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권고

2020.1.27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심각

- 도서관정책기획단: 휴관 및 제공서비스 현황조사

→ 조사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현황 공유(2020.04.01.)

- 현장: 휴관, 비대면 서비스 제한적 제공

2020.2.22.
도서관정책기획단 

현황조사 시행

* 자료 출처: 김성원(2020) 재구성 

<표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국내 도서관계 대응현황

이를 필두로 도서관 현장의 대응은 지역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J시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도서관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전라북도에 위치

한 J시 시립도서관의 경우, 1월 31일 해당 지역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 초부터 본격적인 대응 

활동이 시작되었다. 2월 2일 감염병 예방 수칙 공지를 시작으로, 2월 4일 도서관 전체 소독 작업을 

실시하였고, 2월 22일 ‘심각’ 단계 격상 후 전체 도서관이 임시 휴관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재개관

시까지 대출도서 반납 자동 연장을 실시하였으며, 3월 17일부터 임시 휴관 장기화에 따른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와 ‘상호대차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4월 10일부터 ‘비대면 회원

가입 서비스’, ‘전자책 대출 권수 확대’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었고, 감염병 추세가 주춤

해진 5월부터(5월 8일)는 제한적 서비스에 기반한 부분 개관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다중 밀집 행사는 취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1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8월 23일까지 임시 휴관이 예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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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대응 활동 비고

2020.02.02 - 감염병 예방 수칙 공지

2020.02.0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 (도서관 건물 전체)

2020.02.2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체 도서관 휴관(J시 시립 12개관, 작은도서관 

121개관)

재개관시까지 

대출도서 반납 자동 연장

2020.03.17~
- 임시휴관 장기화에 따른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도서 소독 시행

2020.04.10~ 
- 비대면 서비스 확대 운영: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수령 가능일 주말까지 

확대, ‘비대면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전자책 대출권 수 확대(10권￫15권)

2020.05.08~

- 부분 개관: 도서관 내 좌석 사용 불가(회원가입, 대출반납 가능), 주 

출입구만 개방, 방문객 발열체크, 방명록 작성, 손소독, 마스크 필수 착용, 

학습실(열람실) 및 기타시설 비개방

작은도서관 순차 적용

2020.05.15 - 상반기 어린이 독서회 취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차원 

2020.08.03~ - 부분개관 확대 운영

2020.08.18.

~08.23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관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 자료 출처: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jeonju.go.kr/) 재구성

<표 3> 지자체 도서관 코로나19 대응 사례(J시 시립도서관)

이러한 도서관 대응 현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각 기관 상황에서 수행가능한 기초적인 언택트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계에서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이러한 대응 방식

과 언택트 서비스의 제공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재 도서관계의 대응 방식과 

제공 서비스가 기존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이에 미디어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언택트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

을 수립하고자 한다. 

Ⅲ. 미디어 기반 코로나19 관련 도서관 이슈 분석

1. 뉴스미디어 이슈 분석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의 방향과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통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코로나19과 관련한 도서관 국내 언론 보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언론

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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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코로나(19)’와 ‘도서관’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하여 

기사를 수집한 후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간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최초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총 1,852건의 기사가 추출되었

고, 실제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주제 관련성이 적은 기사들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총 53개 언론

사에서 발생된 646건의 기사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국내에 최초로 보도된 12월 31일 이후 약 한 달 후 시점에서부터 도서관과 관련한 뉴스들이 보도

되기 시작하였으며, 월별 보도 건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합

건수 13 99 131 83 176 144 646

<표 4> 월별 분석 대상 보도 건수

<그림 3>과 같이 국내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을 넘어 ‘주의’ 단계로 넘어간 1월 말부터 

공공기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계의 대응과 관련한 보도가 

시작되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말부터 이후 국내 주요 도서관에서 임시 

휴관을 무기한 연장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보도들이 주를 이루었다. 보도 건수는 3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4월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국 도서관들이 산발적으로 일부 개관 혹은 부분 개관을 

시작한 5월에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기록하였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1월말 국립세종도서관의 ‘열감지카메라 설치’ 보도를 시작으로, 2월 말 

임시 휴관의 연장으로 인한 여러 대체 서비스들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도서 드라이브 스루’

와 ‘온라인 회원 가입’ 등 전자책 이용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 보도가 많았다. 5월초 도서관 일부 

<그림 3> 일별 보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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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재개되면서 6월 보도는 주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문화 행사와 정부부처의 비대

면 서비스 전략 등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도서관의 서비스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언택트 서비스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비대면 전환 정책의 본격적인 장기화 

방안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체 해당 기간 동안의 보도 주요 이슈를 반영하는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임시

휴관’, ‘장기화’, ‘잠정 중단’ 등의 키워드를 통해 주요 도서관의 임시 휴관 보도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드라이브 스루’, ‘디지털콘텐츠’, ‘전자책’, ‘오디오북’, ‘북큐레이션’ 등은 도서관들이 

주로 제공한 비대면 서비스들에 대한 키워드가 이슈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향후 도서관 공간의 대체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 

모든 주요 키워드들은 월별 보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언택트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도서관계의 주요 대응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존 서비스의 비대면, 비대면 

서비스의 장기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4> 코로나19 관련 도서관 보도 워드클라우드(2019.12.31.~2020.06.30.)

<그림 5>는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주요 이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월별 주요 키워드를 구분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처음 보도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기인 1월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으로서의 도서관 

임시휴관에 대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보도가 증가한 시점인 2월까지 이어졌으

며, 3월은 장기화, 사회적 거리와 같은 사회적 양상 외에 도서관의 드라이브 스루, 사전 도서대출, 

한시적 도서대출 서비스, 예약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 인터넷 도서예약 대출 서비스, 대출 예약, 

도서 지원 등 주로 기존 도서관 장서 이용에 대한 서비스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보도가 감소 

추세를 보인 4월은 디지털콘텐츠, 오디오북, 전자책, 전자잡지 등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전월 도서관의 비대면 운영으로 인해 온라인 기반 대출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4월엔 

 1) 하남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하남시 보건소 인근 시립도서관(신장도서관 1층)이 활용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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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로 인한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강남구 전자도서

관의 2020년 3월 대출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5월의 이슈는 생활 속 거리, 사회적 거리 외에 임시휴관, 재개관, 부분개관 등의 키워드로 

미루어 도서관별로 다양한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모사업, 인문학, 

방구석 추천 도서 등 장서기반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들이 점차 재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6월의 도서관계 이슈는 인문학, 인문학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 

등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 월별 주요 키워드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때, 공공도서관들은 임시 휴관 직후 ‘드라이브 스루’, ‘예약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 등 기존의 소장 장서 대출 서비스의 비대면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증가하였고, 임시 휴관의 장기화, 부분 개관 

등의 상황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 개발 혹은 기존 서비스 재개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2. 소셜미디어 이슈 분석

상기한 분석결과는 공적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서관계 대응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현황을 주로 분석한 반면, 본 절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전년 동기간과 비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운용하는 

SNS 중에서 자동수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좋아요’와 ‘리트윗’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2) “집콕하면서 책 읽자”…코로나19에 강남구 전자도서관 이용률 75% 급증(서울경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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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 수집을 위해 OpenAPI를 활용한 크롤러

(crwaler)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뉴스미디어 분석과 마찬가지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데이터 모집단의 타당성(validity) 확보를 위해 다수의 서버를 통해 중복 수집하고 특정일을 지정해 

수작업 검증을 완료하여 유실된 데이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수집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2020년 2월 22일)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임시 휴관을 실시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로 ‘도서관’ 용어를 

포함한 트윗을 수집, 전년 동 기간(2019년 3-6월) 대비 용어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자들이 작성하는 

뉴스와는 달리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코로나’ 관련 키워드로 ‘코로나(19)’를 비롯해 

‘COVID(19)’, ‘우한폐렴’ 등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형태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수집된 분석 대상 트윗 건수는 2019년 106,027건, 2020년 121,956건이며,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트윗은 2,545건으로, 상세 사항은 다음 <표 5>와 같다.

기간 2019년 도서관 2020년 도서관 2020년 코로나19+도서관

3월 27,094 26,385 919 

4월 28,538 27,821 616 

5월 24,298 35,792 550 

6월 26,097 31,958 460 

합계 106,027 121,956 2,545 

<표 5> 분석 대상 트윗 건수

<그림 6>은 전체 비교 기간 동안의 ‘도서관’과 관련한 이슈의 분포 양상이다. 2019년(녹색)과 

2020년(주황색) 동일 기간 동안 도서관과 관련한 트윗의 양은 2020년이 다소 높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코로나 사태에 따른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에 차가 

거의 없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뉴스 보도 분석을 통해 분석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공공도

서관에서 선보인 다양한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일반 개개인에게는 적게 언급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만 특정 도서관 이슈에 따라 단발적으로 트윗 수가 증가했는데, 2019년 5월 12일과 6월 13일

에 각각 도서관 휴관 및 폐관에 대한 이슈와 판타지 도서 등 특정 장르에 대한 도서 대여에 대한 

이슈로 트윗 양이 갑자기 급증한 것 외에는 2019년과 2020년 트윗 빈도 추이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2020년 도서관 관련 전체 트윗 중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멘션(파랑색)은 

약 2.1%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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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서관 관련 트윗(2019년 vs 2020년) 및 코로나19 관련 트윗슈(2020년) 분포

다음 <그림 7>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도서관 주요 이슈들의 분포와 ‘리트윗’, ‘좋아요’ 양상을 

나타낸다. 3월 초의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에 관한 이슈가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동양인 차별에 대한 도서관 관련 공지가 높은 ‘리트윗’과 ‘좋아요’를 기록하였다. 가장 많은 공감

을 얻은(가장 많은 ‘리트윗’과 ‘좋아요’를 기록한) 이슈는 5월 10일경 도서관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

이었다. 그 외에 이용자 반응이 높은 트윗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대출 한도’, ‘도서 구매 페이백’ 

등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코로나 관련 도서관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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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8>은 분석 대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19년과 2020년의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다. 

2019년의 주요 키워드가 ‘학교도서관’, ‘시험’, ‘자리’, ‘도서’, ‘사서’, ‘문화’ 등인데 반해 2020년의 주요 

키워드 중 ‘학교도서관’, ‘도서’, ‘시험’의 경우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존재했지만 키워드가 가지는 상대

적인 중요도(빈도)는 다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마스크’, ‘무인’ 등의 용어는 2020년 

새롭게 등장한 주요 키워드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도서관과 코로나19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뜻한

다. 그 외 ‘반납’, ‘신청’, ‘전자’, ‘전자책’, ‘공간’ 등의 키워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자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서’는 2020년에도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8> 도서관 이슈 워드클라우드(2019년, 2020년)

다음 <표 6>은 2020년 키워드 중 전년 대비 증감, 신규 출현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여 공간, 서비

스, 기타로 구분한 결과이다. <그림 8>의 워드클라우드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바, ‘코로나’ 용어는 

2020년 등장하여 2,670의 빈도로 전체 용어 중 상위 12위를 기록하였다(도서관, 책, 공부, 사람, 학교, 

생각, 사서,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시험, 코로나 순). 그 외 2019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확진’, 

‘드라이브스루’와 ‘온라인 강의’의 용어는 코로나19와 도서관의 높은 상관성과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공되었던 도서관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감소 신규 출현

공간

책장(1427), 무인(1362), 책상(970), 테이블(962), 

개관(874), 독서실(757), 시설(709), 문화원(687), 

교실(649), 개방(494), 폐쇄(468)

열람실(701), 정숙(750)

서비스

문학(1637), 전자(1301), 교육(1264), 

서비스(1250), 예약(1017), 전자책(746),

온라인(739), 지식(712), 문자(536), 

홈페이지(450), 질문(442), 연장(429)

어린이(700), 안내(543), 독자(503), 

봉사(475), 프로그램(406), 이벤트(392), 

인문학(306), 행사(293), 전문(150)

드라이브스루(130), 

온라인강의(38)

기타 상황(675), 마스크(620), 임시(353)
아침(904), 주말(687),

저녁(675), 날씨(245)

코로나(2607), 

확진(274)

<표 6> 2020년 증감 및 신규 출현한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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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가한 용어들 중 공간과 관련한 용어는 주로 비대면 상황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는 용어(책장, 책상, 테이블, 독서실, 시설, 문화원, 교실)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용어(개방, 폐쇄),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관련 용어(무인)이고, 서비스과 관련한 용어

는 서비스 주제 관련 용어(문학, 교육, 지식), 서비스 제공 유형에 관련한 용어(전자, 전자책, 온라인, 

문자, 홈페이지), 주로 제공된 서비스(서비스, 예약, 질문, 연장) 관련 용어이다. 그 외 증가한 

기타 용어는 ‘상황’, ‘마스크’, ‘임시’로 모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용어들이다. 

반면 전년 대비 감소한 용어들 중 공간과 관련한 용어는 ‘열람실’과 ‘정숙’으로 이러한 용어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높다. 서비스와 관련한 용어는 서비스 대상 관련 용어

(어린이, 독자), 서비스 주제 관련 용어(인문학, 전문), 서비스 제공 유형에 관련한 용어(안내, 

봉사,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이다. 그 외 감소한 기타 용어들은 시간 및 상황에 대한 용어(아침, 

주말, 저녁, 날씨)로 모두 도서관 방문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2020년 주요 키워드들의 월별 빈도 양상은 <그림 9>와 같다. ‘코로나’ 용어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꾸준히 주요 키워드로 존재하며, 문학, 교육의 경우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

나를 포함하여 주요 키워드들이 3월에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반면, 전자, 예약, 전자책, 온라인은 

4월에, 마스크, 어린이, 열람실, 개관, 행사, 개방, 테이블은 5월에, 주말, 저녁, 시설, 프로그램, 인문학

은 5, 6월에 빈도가 급증하고 6월에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도서관 현장의 대응을 

<그림 9> 주요 키워드 월별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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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즉, 4월에 온라인 기반 전자책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5월 부분 개관을 

통하여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어 6월에는 일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트윗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와 도서관의 

높은 상관성이다. 이 두 용어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고, 코로나가 2020년도 전체 용어의 상위 

1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도서관 이용자 관점에서 코로나19는 매우 큰 영향력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 기반의 전자책 이용 활성화이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드러나듯이 도서관 현장에서 전자책 제공 서비스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이며, 코로나19 시국에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공간’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밀집시설의 방문 및 이용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공간에 대한 이용자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넷째,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에 방향성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기존 도서관의 행사나 대면 

활동과 관련한 용어들(이벤트, 행사, 정숙 등)의 빈소가 감소한 반면, 이를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한 

용어들(드라이브스루, 온라인 강의, 전자, 서비스 등)의 빈소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시사점

미디어를 기반으로 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도서관 내외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인식 변화 추이

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도서관계는 이미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기화’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도서관 보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으며(<그림 4> 참조), 3월에 핵심 이슈로 

부상하여, 이후 꾸준히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도서관은 다중밀집시설로서 감염병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현장은 이를 서비스의 비대면화로 극복 

중이며 다양한 대응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그림 7> 참조). 도서관 현장

에서는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외부 

상황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해외 도서관

들로부터 모범사례로 꼽히는 등 다양한 선진 대응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전자책 이용과 요구가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서관 전자책 대출 증가 

관련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련 단어 출현 빈도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도서관에서 장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자 핵심 서비스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의 장기화는 향후 실물 장서 이용의 한계를 불러올 수밖

에 없다. 도서 소독 활동과 책배달 또는 드라이브스루 대출 등을 통해 기존 장서 이용량을 모두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이에 따라 전자책의 상대적 이용률은 한동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이용자로 하여금 독서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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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도서관 관련 트윗 

멘션 중에 ‘서비스’라는 용어는 2019년 470번 언급되었던 데 반해 2020년 1,250번 언급되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주요 키워드들 중 전년 대비 증가한 키워드의 대부분은 온라인 서비스와 연관이 

높았다(<표 6> 참조). 이러한 서비스 관련 용어들의 증감세를 통해 향후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

을 진단하고 차세대 서비스 및 대체 서비스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온라인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는 계속될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많은 주요 키워드들이 전년 대비 상대적 빈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사서’는 여전히 주요 키워드(2019년 상위 8번째, 2020년 상위 7번째)인 동시에 빈도수도 

증가한 것(2019년 2,961번, 2020년 4,487번)을 확인하였다(<그림 8> 참조). 이러한 양상을 통해 

사서가 비대면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발의 주체로써 향후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공간 요구의 재조명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임시휴관에 돌입하면서 

갈 곳을 잃은 이용자들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나(<표 6> 참조), 이러한 요구의 수용을 위하

여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할지는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존 도서관 공간을 대체 시설로 활용한 사례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보도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사실이나, ‘열람실’, ‘정숙’용어 빈도의 감소 양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서비스 제언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해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는 비대면, 가상화, 

전자화 등 ‘언택트’라는 이라는 시대적 시류와 그 방향성을 함께 할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상황에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을 

장서,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언택트 서비스 현황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들은 임시 휴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과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서의 창의적 역량에 기반 한다. 본 장에서는 장서,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국내 서비스 제공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비대면 서비스의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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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서

도서관들이 임시 휴관을 실시하게 되면서 기존 물리적 장서의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체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도서 무료 배송 서비스’, ‘도서워킹스루’, ‘도서 드라이브스루’

등의 서비스가 개발되었다(<그림 10> 참조). 도서 무료 배송 서비스는 신청한 장서(도서, DVD 

등)를 이용자의 집 주소로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며, 도서 워킹스루, 도서 드라이브스루는 도

서관 내외의 지정한 장소에서 사전에 신청한 책을 받아가는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이다. 이 경우, 

도서관은 소독기로 살균 처리한 책을 개별 포장 후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요구된다는 점, 도서와 대출과 반납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동화기기를 통해 대출, 반납이 가능한 ‘예약 대출 반납기’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그 

활용성이 극대화 되었으며, 일부 도서관은 휴관의 장기화됨에 따라 희망도서 신청 등을 통해 도서

를 추가로 비치하였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3528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412010001795

http://liberalmedia.co.kr/mobile/article.html?no=25915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118

<그림 10> 장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의 비대면화 사례

도서관들이 기존 장서 이용을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 지원을 하였으나, 기존 장서 이용률을 모두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온라인 기반의 전자책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급증하였다. 

이에 많은 도서관들은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한시적 무료 이용’, ‘대출 한도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전자책 이용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다(<그림 11> 참조).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는 

간단한 확인 절차(예: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통해 직접 방문, 준비 서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대출증(회원증)을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한시적 무료 이용을 통해 일부 유로 전자책들을 무료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이용 후기 이벤트 등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병행하였다.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용률 증가에 따라 전자책 대출 기간과 연장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전체 대여 기간을 2-3배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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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m1.co.kr/2020/07/article_14.html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newsView.do?newsEpctNo=3579&mId=0402010100

https://library.gangnam.go.kr/nhlib/20001/bbsPostDetail.do?postIdx=35701

https://www.localnaeil.com/News/View/643359/10

<그림 12> 온라인 서비스 사례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4410

https://lib.pusan.ac.kr/pnublog/

https://e-lib.sen.go.kr/index.php

http://www.hanyang.ac.kr/surl/sbjLB

<그림 11> 전자책 이용 지원 확대 사례

나. 서비스(온라인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자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도서관들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관중 온라인 특강’, ‘온라인 독서활동’, ‘사서 팟캐스트 운영’, ‘집콕 도서관’ 등이 있다(<그림 12> 

참조). 무관중 온라인 특강은 주로 특별 강연들을 무관중 온라인 형태로 중계하고 이용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온라인 독서활동은 주로 사서가 

직접 추천하는 도서의 감상, 낭독 등 녹음을 통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제공되었다. 집콕 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를 위해 글쓰기 전문 강사의 특강을 통해 특정 주제에 따라 온라인 필사,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이들 서비스들은 사서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TF'를 구성한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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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공간의 디지털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서관 공간은 전염병 확산의 취약점으로 인해 임시 폐쇄 또는 제한적 

일부 개관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도서관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공간이 어떻게 재개념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례로 인천광역

시 미추홀도서관과 주식회사 이씨오가 공동 특허 출원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도서 대출

반납 솔루션’을 들 수 있다(이씨오 2020). ‘북드라이브’는 무인 자율 대출 반납 시스템을 탑재한 

부스를 통해 차량 이용자 혹은 일반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일종의 스마트 도서관이다. 비콘을 이용하여 장비 조작 없이 스마트폰으로 

회원 인증, 도서 대출 처리가 가능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이용정보 안내를 제공하며, 통합관

제 시스템을 동한 장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시간 절약과 도서관의 협소한 주차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3> 참조). 

*출처: http://www.eco.co.kr/smartLib02.php

<그림 13> 드라이브 스루 스마트 도서관 사례

또한 VR(virtual reality)을 통한 공간의 구현 사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주목할 

만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O2O(Off-Line to On-Line)를 통한 공간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였다(김경집 외 2017). 직접 방문하지 않

고도 도서관 공간을 VR투어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VR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공간 가상 

투어는 이용자로 하여금 VR 기술 체험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관 내외부를 공간 이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이 구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스팟을 선택하여 이동

하면서 공간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최근 비대면 상황에서 다시금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충남대표도서관이 층별 VR투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VR 투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 유명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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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ibrary.chungnam.go.kr/html/141312/K/detail.do

https://www.360cities.net/image/the-bibliotheca-alexandrina

http://www.bis-sorbonne.fr/biu/visite/virtualtour.html?lang=fr

<그림 14> 도서관 공간 VR 투어 사례

2. 언택트 도서관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따른 국내 도서관계 대응 현황과 미디어 분석이 주는 시사점들을 종합

하여 볼 때 향후 도서관계는 한동안 ‘언택트’ 이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는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언택트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

임을 불러왔다. 

언택트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비대면 이슈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비대면

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며, 그간 디지털화를 통해 진행되 온 결과이

다(박원재 2020). 특히 비대면 개념의 사회적 등장은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가속화 되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일부 기술들이 비대면 상황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현상과 미래에 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활발하게 쏟아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전파 위험 상황은 비대면 상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온 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이재완 2020).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은 ‘언택트’의 뉴노멀3)이라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도서관 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역보다는 언택트 개념으로 더욱 확대된 온라인 영역의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 즉, 전통적 

영역의 장서 서비스, 사서 및 도서관 공간의 역할이 어떻게 언택트화 될 것인가에서부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언택트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전자 자료의 확보, 사서의 창의 역량 계발, 도서관 공간의 재개념화 

등은 도서관계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도서관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3)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기획재정부 2020)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1권 제3호)

- 272 -

전자화된 자료 이용에 익숙해질 것이며, 도서관은 이러한 요구 변화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이 

전자 자료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라이센스’ 도입,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의 확대 등 저작권 관점에서의 접근도 주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도서관의 주요 서비

스들이 비대면화되면서 사서의 창의적 역량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이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서의 대면 서비스 감소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를 뜻한다. 언택트 

도서관에서는 기존 도서관 서비스들이 온라인 형태로 대체되고,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들이 개발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이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도서관은 단

순한 가상의 디지털 도서관이 아니다. 물리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의 사회

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용자의 요구 또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해당 공간의 역할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온 공간 

인식의 변화가 도서관 공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황 분석과 미디어 기반 이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서관계는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서관 

보도의 주요 이슈는 ‘장기화’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은 대표적인 다중밀집시설로서 감염병 전파에 

취약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개별 도서관별로 기관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계의 대응 양상은 기존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순으로 이어졌다. 

둘째, 전자책 대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전자 장서 확보가 중요해졌다. 많은 도서

관들은 감염병 상황을 맞이하여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는 향후 이용자의 전자자료 요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도서관계는 

이와 관련한 국가라이센스 도입이나, 오픈액세스 확대 등의 방안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와 사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상황에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은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나, 사서에 대한 역할 기대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언택트 도서관에서 사서가 더욱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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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서관 공간의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들이 임시 휴관을 결

정하면서 방문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이용자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급상승하였다. 이는 공간으로

써의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한다. 다만, 언택트 도서관의 공간 구성은 온라인과 오프라

인 공간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들은 임시 휴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

로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장의 노력과 서비스 

변화의 특성은 앞서 제시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미 사회 전반에서 확인

되고 있는 언택트의 방향성이 도서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 미디어 보도와 이용

자 요구의 관점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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